
 
 

 

참가자 역할 기술서 
 

토론세션 

 

1. 토론 참가자 

1) 지원방법 

2인의 팀 지원(찬성 2팀, 반대 2팀, 총 4팀) 
 

2) 역할과 목표 

토론은 영국 의회식 토론과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토론 주제인 <개발도상국의 글로벌가치사슬 의존도는 그들의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성장과 비례하는가?>에 찬성/반대 입장을 선택한다. 

각 입장에는 2인으로 구성된 2팀, 총 4명이 함께한다. 영국 의회식 토론 진행시 토론자는 

발언기회가 한 번밖에 없으므로 팀워크를 잘 발휘하면서도 본인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피력해야한다. 이후 자유토론에서는 토론과정을 지켜본 청중과 사회자의 추가 질문에 

대답한다. 자신의 의견을 구체화하고 팀의 입장을 공고히 해야한다. 
 

3) 사전 모임 

 같은 입장의 참여자들을 만나 각 입장 내 오프닝팀과 클로징팀의 역할을 분담한다. 

  



 
 

 

발표세션 

 

2. 발표자 

1) 지원방법 

2인의 팀 지원(사회적 차원 2팀, 환경적 차원 2팀, 총 4팀) 
 

2) 역할과 목표 

각 세션 대주제에 해당하는 세션 소주제를 선정하여 주장을 담은 발표를 진행한다. 이때 발표는 

20분의 시간이 주어지며, 더 나은 재건에 방해가 되는 문제 상황을 다루어야한다. 

발표자는 지적하는 문제상황에 가장 적합한 주장과 논거를 제시해야한다. 발표 내용은 패널 

디스커션의 배경이 되며, 발표 후 각 역할이 부여된 패널과 논의를 통해 문제 상황 심화 분석, 

해결책 모색, 정책 제안 등을 기대할 수 있다. 
 

3) 예상 주제 (참가자들의 소주제 선정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사회적 차원: 불평등 해소와 더 나은 사회통합을 위한 개발협력> 

- 제노포비아가 팬데믹 상황에 미치는 영향: 캄보디아의 사회적 낙인의 사례와 

의료진들에 대한 차별 

- 코로나19 시대의 보건·의료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이 생기는 이유 

: 가해자의 심리분석 

- 코로나19 시대의 사회적 낙인과 이전 팬데믹 당시의 사회적 낙인 비교 

- 인종차별에 대한 여러나라의 혐오 범죄(hate crimes) 사례 분석 

- 인권 교육을 통한 불평등 타파와 국제사회 거버넌스 확립 

 

<환경적 차원: 개발도상국의 환경문제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개발협력> 

- 의료 폐기물 처리물 처리 실태와 문제점, 산업과 환경오염 

- 환경 ODA 및 개발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 환경문제 대응 역량 향상 

- 코로나19 이후 관광이 재활성화 됐을 때의 개도국의 대응방안: Sustainable Tourism 

- 국제사회의 새로운 쓰레기 처리 기준 확립: 개도국의 쓰레기 처리 능력 부족 

- 플라스틱 무역: 개발도상국의 플라스틱 수입과 관련하여 

 

 

4) 사전 모임 

 발표자가 정한 세션 소주제를 공유한다. 1차 사전 모임 이후 자문단의 조언을 통해 주제를 

구체화한다. 



 
 

 

3. 패널 

1) 지원방법 

3인, 개인 지원(사회적 차원 2팀, 환경적 차원 2팀, 총 4팀 12인) 
 

2) 역할과 목표 

각 패널은 제시된 리스트 중에서 한 역할을 지원하여 다양한 국제사회의 액터 역할을 맡는다. 

해당 액터의 시각에서 발표자가 제시한 문제상황에 대한 입장을 개진하고 열린 담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간다. 

추후 전체 참여자 사전모임에서 발표자의 소주제를 공유하므로 패널은 세션 대주제에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3) 예상 역할 (참가자들의 역할 선정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사회적 차원: 불평등 해소와 더 나은 사회통합을 위한 개발협력> 

NGO(보건, 인권) 관계자 / 국제법 전문가(국제 인권 변호사 등) / 의료계 종사자(WHO 

관계자, 지역 보건 당국) / 피해 사례자(주제에 따라 이민자, 지역 의료진, 감염자 등) / 

국제기구(UN 인권위원회 대표자, 아시아, 아프리카, 미주, 유럽 등 지역 대표자) / 

개발도상국 정부인사(보건복지부 등) / 심리, 생물학 전문가 / 인권운동가 / 정책 연구원 / 

꾸준히 관련 분야 글을 써온 작가 / 교육자 / 인권 국제기구 / 캠페이너 / 기자 등 

 

<환경적 차원: 개발도상국의 환경문제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개발협력> 

환경 NGO / 개발도상국 쓰레기 처리 업체(국내 업체 또는 MNCs) / 국제기구(AU, ASEAN, 

sub-sahara 등 대표자) / 환경 국제기구 담당자(UNEP, UNDP 등) / 환경 행동가 / 

개발도상국의 정부인사(환경부, 관광부) / 전문가(환경, ODA, 관광, 쓰레기 무역 분야 등) 등

 

 

4) 사전 모임 

각자의 역할을 공유한다. 1차 사전 모임 이후 자문단의 조언을 통해 역할을 확정한다. 


